
4-11-2010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40:1-17 

본문: 히브리서 10:1-39 

제목: 죄들을 영원히 제거하신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사람의 

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 13;23)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죄 덩어리라는 

비극적인 말씀이 아니겠는가? 또한 사람의 죄악은 마음 속 

깊이 박혀 있음을 말씀하셨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렘 

17:9-10) 

 

      첫 사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가죽으로 옷을 지으셔서 

그들에게 입히셨다 (창 3:21). 아마도 양의 가죽이었을 

것이다. 가죽 옷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죽음을 면하는 은혜의 옷의 예표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피가 

묻어있는 가죽옷이었을 것이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히 9:22). 그러나 가죽옷은 선악과를 먹은 

죄를 덮어주는 임시방편으로서의 옷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후로도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후 아담의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에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배 새끼들과 그 살진 것을 가져와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창 4:4). 아벨 역시 죄인인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에 불과했지만 어린 양을 죽여 피흘려 

대속물로 드렸기에 그 피흘림을 인하여 그와 제물을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노아를 

비롯하여 율법을 주실 때까지 족장들의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들을 잠시 덮어주셨으며 율법을 주신 후로는 

레위지파를 택하시어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잠시 덮으셨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잠시 

동안 지하에 머물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들도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었던 것이다 

(마 27:51-53, 고전 15:20).  

 

     에덴 동산에서 죽임을 당했던 짐승의 피나 아벨이 

드렸던 양의 피나 족장들이 드렸던 희생제물의 피 그리고 

율법시대에 드렸던 염소나 송아지나 양같은 희생제물의 피는 

그때 그때 지은 죄만 용서받게하는 피였으며 잠시 죄를 

덮어주는 피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짐승들의 피는 육체만 

잠시 정결케하는 피였으며 사람의 죄악이 뿌리박혀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정결케 하는 

능력의 피라고 성경을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흘리심으로써 인류 

역사 육천 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다는 말씀인 것이다 (히 9:11-22). 

 

      다시 말하면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제물은 잠시 

동안만 지은 죄들을 덮어주는 은혜의 피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을 송두리째 제거하는 능력의 피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히 10:6).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 잠사 동안만 죄들을 덮어주던 임시적인 율법을 통한 

제물들을 폐하시고 두 번째로 영원하신 자신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히 10:10).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아벨이나 족장들이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희생제를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함께 

부활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세주가 되신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 정결케 되어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엡 2:8-9).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다 (히 

10:12,14).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제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히 10:17-18).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항상 

담대함을 얻고 지성소에 둘어가 믿음의 고백을 하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연합하여 함께 모여서 그분께 

경배하는 일을 저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히 10:19-25).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이다.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케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받는 형벌을 받기 때문이다 

(히 10:26-29). 

 

     세상 죄를 제거하신(요 1:39) 후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 

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실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고후 5:17) 의인이라 칭함받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뒤로 물러나서는 안될 것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후에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서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4-11-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40:1-17 

Main scripture: Hebrews 10:1-39 

Subject: Blood of Christ which has taken away the sins 

     LORD God clearly proclaimed of the sin of man 

through the prophet Jeremiah long time ago: 

“Can the Ethiopian change his skin or the leopard his 

spots? Then may ye also do well, that are accustomed to 

do evil.”(Jer. 13:23) 

In other word, man is the miserable sin itself that cannot do 

well at all; and the sin of man is rooted into the heart 

deeply: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wicked: who can know it? I the LORD 

search the heart, I try the reins, even to give every man 

according to his ways, and according to the fruit of his 

doings.”(Jer. 17:9-10)  

     When the first men, Adam and Eve committed sin, God 

clothed them with coats of skins temporarily to cover them 

from sin (Gen. 3:21). The skins might be the ones of lamb, 

for the coats of skins must be the model of the coats of 

grace that protect them from death through the righteous of 

Christ. Blood must have been flowing inside of the coats, 

for no remission is without shedding of blood (Heb. 9:22). 

But the coats of skins were to cover the sin of eating the 

fruit of the forbidden tree temporarily, for they were the 

sinners that were sinning continually afterwards. 

 

     And in process of time, the LORD God respected unto 

Abel and to his offering, when he brought of the firstlings 

of his flock and of the fat thereof (Gen. 4:4). Abel also was 

one of sinners as an offspring of Adam; but LORD God 

received his offering sacrifice with shedding of blood of 

lamb, and forgave his sin. Since then, LORD God had 

respected the offering of sacrifice from Noah and other 

chiefs of the tribes to cover their sins for a moment until the 

laws was given to Israel. Afterwards LORD God had 

chosen the tribe of Levi making them the priest of God for 

them to offer the sacrifices to forgive the sin of Israel 

covering up their sins temporarily.  They had to wait 

underneath the ground until Christ come to shed the blood 

and rise again from the dead to make the eternal 

redemption of sins. Finally they rose again from the dead 

with Christ when he rose again the third day to be the first 

fruits of them that slept (Matt. 27:51-53, 1Cor. 15:20). 

 

     The blood of the animals such as the sacrifice for Adam 

and Eve, offerings of the chiefs of tribes, and all the 

sacrifices in the time of the law was for the temporary 

forgiveness to cover up their sins; for the blood of the 

animals were to sanctify to the purifying of the flesh; it 

couldn’t purify the conscience of man engraved sins therein. 

But the blood of Christ is the powerful blood purging the 

conscience of man from dead works. In other word, the 

blood of Christ is not the kind that covers the sins 

temporarily, but redeemed of the sins for all men that have 

lived for six thousand years (Heb. 9:11-22) 

     In other word, the blood of the sacrifices offered 

according to the law was the blood of grace covering up the 

sins temporarily; but the blood of Christ is powerful 

enough to take away all sins from sinners, for his blood is 

the blood of God without sin. Therefore the Lord Jesus said, 

in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for sin thou hast had no 

pleasure (Heb. 10:6). Apostle Paul testified, abolishing the 

sacrifices and offerings that covers the sins temporarily 

according to the law, God had planned the eternal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by the which will we are 

sanctified through the offering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Heb. 10:10). 

 

     As the grace of God had reached unto Abel, the chiefs 

of tribes, and the people of Israel; and they stayed in the 

bosom of Abraham through offering the sacrifice of faith; 

and rose again when Christ resurrected even before Christ 

came to the world, all men that believe in Jesus Christ who 

died for the sins of the world shedding his blood are to be 

totally free of sin through purging the conscience (Eph. 2:8-

9) 

     Jesus Christ, after he had offered one sacrifice for sins 

forever, sat down on the right hand of God; for by one 

offering he hath perfected for ever them that are sanctified 

(Heb. 10:12,14). And their sins and iniquities will he 

remembers no more; Now where remission of these is, 

there is no more offering for sin (Heb. 10:17-18). Therefore, 

all men that received the eternal redemption of sins through 

the blood of Christ have to have boldness to enter into the 

holiest by the blood of Jesus; and they have to hold fast the 

profession of their faith without wavering; and they have 

not forsake the assembling of themselves together to 

worship the Lord until he comes (Heb. 10:19-25). 

 

     Finally, we have not to forget the word of warning 

toward us; for if we sin willfully after that we have 

received the knowledge of truth, there remains no more 

sacrifice for sins, but a certain fearful looking for of 

judgment and fiery indignation, which shall devour the 

adversaries. They that sin willfully shall trod under the foot 

the Son of God, and count the blood of this covenant, 

wherewith he was sanctified, an unholy thing, and do 

despite unto the hands of the living God (Heb. 10:26-29) 

 

     Jesus Christ who has taken away the sin of the world, 

and sat at the right hand of God shall come again to judge 

the world when his enemies are made his footstool. All 

men that received the eternal redemption of sins through 

the blood of Christ to be the righteous must live by faith, 

and shall not draw back unto perdition (2Cor. 5:17). They 

have to stand before the Lord with joy after they overcome 

the world by faith. Hallelujah!      


